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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, 리튬전지 분리막 10대기술 선정
산자부, 전자․기계․정보기술 위주 선정 … 세포치료제도 10대 기술로

100인치 LCD(Liquid Crystal Display)와 초고속 이동인터넷 와이브로 기술 등이 세계를 이끌 한국의 10대 

신기술로 선정됐다.

산업자원부는 10월20일 전자와 기계, 정보기술(IT), 소재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되는 <2006 

대한민국 10대 신기술>을 선정해 발표하고 과천 기술표준원에서 정세균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수여식

을 가졌다.

10대 신기술로 인정받은 기술 중 전자분야에서는 ▲스팀방식 드럼세탁기(LG전자) ▲100인치 박막액정표시

장치(LG필립스LCD) ▲반도체 검사장비용 MEMS 프로브 카드(파이컴)가, 기계분야에서는 ▲대형 V6 람다엔

진(현대․기아자동차) ▲극지운항용 전후방향 쇄빙 화물선(삼성중공업) ▲사이클론 플러스 ALD/SD CVD반도

체 장비(주성엔지니어링)가 선정됐다.

또 IT부문에서는 ▲초고속 이동 인터넷 와이브로(삼성전자) ▲과학화 전투훈련시스템(쌍용정보통신)이, 바이

오기술과 소재분야에서는 동종유래 배양피부 세포치료제(테고사이언스)와 리튬이온 2차전지용 분리막 제조기

술(SK)이 각각 선정됐다.

2006년 선정된 10대 신기술은 2005년부터 실용화된 78개 신기술을 대상으로 22명의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선

정위원회의 심사와 기술인 3000여명의 전자투표 등을 거쳤다.

선정위원장인 한민구 서울대 교수는 “기술의 독창성과 혁신성이 세계수준이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

들이 선정되도록 했다”고 설명했다.

산자부는 10대 신기술분야의 매출이 2006년 1조5000억원 선에서 2010년에는 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

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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